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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되는 장례문화 ‘산분장’…

울산도 정책 구체화 등 대응을

울산 봉안당, ‘수요 및 잔여 기수 대비’ 부족분 발생 예상

- 울산은 화장(火葬) 후 봉안 수요가 높으며 울산하늘공원의 전체 봉안 가능 기수는 2만846기로 지난 

   4월 말 현재 1만9,029건이 안치·완료돼 1,800여 기 남짓 남아 있음. 연평균 1,730건 정도의 수요를 

   감안할 때 2024년부터 부족 현상이 예상됨 

- 현재 울산시는 공설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을 리모델링해 봉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연장

   (自然葬) 시설 이용 유도에 부심하고 있음(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9호, 2023. 5.)

제도화 되는 산분장(散分葬)… 1인 가구 수 변화에 따른 전망

-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보건복지부는 매장, 봉안, 자연장 등의 

   기존 장사(葬事) 방법 외에 산분(散分)에 대한 선도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최근 발표

- 2021년 현재 울산광역시의 전체 가구는 45만1,432가구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3만3,061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5% 수준임. 이 가운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3만976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3.3% 수준임

- 울산은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 경 4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가구 유형 변화는 장례 방식 가운데 산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산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병행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일명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해 친자연적 공유형 산분섹터 조성을 검토하고 

   산분수목장림, 해양장 등 산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움



시사점 및 제언

산분장으로 부족한 봉안당 시설 일정 부분 해소

- 1인 가구 확산에 따라 장사정책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분장은 제도화가 될 경우 울산시민의 

   19.2%가 선호하는 방식(울산연구원 설문조사, 2022년)이며,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대표되는 자연장 

   방식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를 갖춰 나간다면 부족한 봉안당 문제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울산하늘공원 개원 이래 지난 4월 현재까지 관련 있는 장사 방법인 유택동산을 활용한 합동 안장 방식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식으로 산분장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기존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방안, 일부 자연장 부지를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자연과 유사한 환경과 추모 공간 등의 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

‘후손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 강조한 정책 추진을

-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과거 묘지 방식을 벗어나 화장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으며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분장의 제도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 맞춰 울산도 정책화가 필요해 보임

- 후손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의 짐을 줄일 수 있는 장례 방법이 될 수 있는 산분장은

   ‘웰다잉(Well-Dying)’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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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좌) 울산하늘공원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우) 2022년 울산연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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